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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 포트워싱턴에 있는 힐튼가든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정주영에세이공모전 시상식에서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앞
줄 오른쪽 세 번째)과 방무성 정주영기념미주재단 이사장(6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상식 후 입상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 제1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1일 펜실베이니아주 포트워싱턴에 있는 힐튼가든

인호텔에서 열렸다.

정주영기념미주재단(이사장 방무성)이 주최하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회장 최미영)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재단 및

NAKS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대그룹 설립 초기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던 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주영 회장이 도전정신 창조정신 비전정신 등 세 가

지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분을 따라갈 수 없었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어린이들이 정주영 회장의 정신을 본

받아 나중에 사회의 지도자로 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에세이 공모전 시작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상식을 갖게 돼 기쁘다"며 "학생들에게 도전과 목적의식 꿈

을 심어 준 재단과 각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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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서북미지역협의회 소속 느티나무한글학교 노지영 양을 포함해 11명

의 학생들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노양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1000달러가 수여됐으며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도록 왕복항공권

과 1박2일 체제비 일체를 재단에서 제공했다.

노양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정주영 회장님 하면 '노력'이라는 단어가 떠 오른다"며 "그 분의 정신을 본 받아 모든 일에 최선

을 다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세이 공모전 심사는 오세웅 라이더대 영문학과장 조현용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정영아 조지메이슨대 한국어과 교수 등 세 명

이 담당했다.

대상을 받은 노양과 은상 수상자 김하은 양 외 나머지 수상자들은 사정상 동영상 수상 소감문을 보내는 것으로 참석을 대신했으

며 재단에서 상장과 장학금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괄호 안은 학년.한국학교.지역협의회 순. 

▶대상(1000달러) : 노지영(9.느티나무한글학교.서북미) ▶금상(500달러) : 박아이린(6.애틀란타한국학교.동남부).이하늘(7.사

모아한글학교.하와이) ▶은상(300달러) : 정욱(6.냇가에심은한글학교.동남부).홍성범(4.몬트레이한국학교.북가주).이새하(7.달

라스한국학교.남서부).김하은(9.아콜라한국문화학교.동북부) ▶동상(200달러) : 김새순(6.애틀란타한국학교.동남부).김혜린(6.

실리콘밸리한국학교.북가주).윤지수(9.벨뷰통합한국학교.서북미).장선진(9.다솜한국학교.북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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